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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당 소 식 
 
 

 
■ 먼훗날 우리는 

6 월 21 일 미사 중에 송별 인사가 있습니다. 

 
■ 여름방학 미사 안내 

6 월 28 일부터 8 월 30 일까지 오도구 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오도구 캠프 

일 시 7 월 10 일(금)~7 월 12 일(일) / 2 박 3 일 

장 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오도구 성당 블로그 제작 

오도구 성당 홍보를 위해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세요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6 월 7 일) 

봉헌금 680 위안 

미사예물 200 위안 

※ 봉헌금은 현금이나 봉헌봉투 안쪽의 QR 코드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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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오도구 한인 천주교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시편 23.1) 
 

 

2026년6월 14일 (가해) 제 746호 

 
 

오도구본당 QR 코드 
 

발 행 천주교  북경오도구 본    당 北京海淀区后八家 248号神哲学院 주임신부 강주석  베드로 

편 집 김민규 대건안드레아 홈페이지 cafe.daum.net/wudaokouch 청년회장 권 오 기  베 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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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 19,2-6 ㄱ 

제 2 독서 
로마 5,6-11 

복 음 
마태 9,36-10,8 

【화답송】시편 100(99),1-2.3.5(⊙ 3 ㄷ 참조)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복음 환호송】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영성체송】시편 27(26),4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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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정부교구 사목교서』 
‘미사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선교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를 향하여’ 

  2 

 

 | 다시 만난 신약 성경 

|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복음 12,37 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전반부를 마무리한 다음, 13 장부터 

17 장까지 유명한 “고별 담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긴 말씀이지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면서, 

식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우리 집안에 믿을 것은 너 

밖에 없다”라고 하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앞으로 잘 살까 고민하시고 하신 

말씀이시겠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셨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 각자가 

흩어져서 뛰어난 사도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13 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은,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13,14)라고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다투어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도 있고(13,21),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지만(13,38),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3,35).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4 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14,26)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그 공동체의 일치의 중심이 되십니다. 

 

어느 한 사도가, 어느 한 인물이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 

시는 것입니다. 15 장에서 그 일치의 중심에는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자들은 가지로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5,12). 그리고 16 장에서는 다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16,7).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슬퍼하지만, 한 장소에 눈에 보이게 머무시는 예수님의 

현존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어 온 세상의 교회를 일치시키실 것입니다. 

 

17 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17,21). 매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들은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쟁은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인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분열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일치는 성령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원하신 대로, 교회가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며 일치를 추구합시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저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쉽게 읽기」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 「구약의 역사설화」 등.  


